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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화, 수사 종착역 “불꽃공방” 예고
김승연 회장 불구속 기소 … 배임이냐 적법한 경영이냐 공방 불가피

한화그룹 비자금 의혹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승연 회장 등 관련자 11명을 불구속기소함으로써 수사가

일단락됐지만 유무죄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.

검찰은 1월30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김승연 회장 등의 혐의를 ▲위장계열사를 통한 배임ㆍ횡령ㆍ주가조

작 ▲그룹 주식자산의 부정 취득ㆍ양도 ▲비자금 1077억여원을 통한 세금포탈 등으로 정리했다.

검찰은 김승연 회장의 장남(현 회장실 차장)도 주식 부정 취득과 배임 등 혐의로 조사했으나, 직접 개입했

다는 물증이 부족해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했다.

검찰은 “다단계 기업세탁 등 지능적 기법을 통한 차명 비리”라며 김승연 회장 등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

지만 한화는 “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”며 재판과정에서 적극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.

특히, 한화의 혐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위장계열사 부당지원과 주식 헐값 취득에서 부정이 인정되

는지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크게 엇갈려 재판에서 열띤 법리 논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. <저작권자 연합

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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